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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AI 역량 모아 공공문제 해결한다”
행안부 ‘2026년 AI 분석모델 개발 경진대회’ 개최
 - 고의교통사고, 딥보이스 탐지, 공공입찰 위반 탐지 등 3종 대회 동시 진행
 - 민간 전문가 집단지성으로 최적의 AI 모델 개발…우수모델은 실제 행정현장에 적용
 - 8월 26일부터 3개 분야 동시 진행, 총 21개 팀·1억 2,600만 원 규모 시상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한데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할 인공

지능(AI) 모델을 직접 만들고 해법을 겨루는 경쟁의 장을 연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간의 AI 기술과 역량을 활용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2026년 AI 기반 현안해결형 분석모델 

개발 경진대회」를 8월 26일(수)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민간의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공분야에 접목해 

실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국민안전과 공정한 행정 구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3개 

과제를 두고 진행된다.

 첫 번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영상 기반 교통사고 차량 거

동 분석모델 개발’ 과제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의 움직임과 사고 발생 전후 주요 시점을 AI가 분석

해 감정관의 공학적 검토를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사고 영상의 주요 분석항목을 감정관에게 객관적인 파라미터 형태

로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정의 신속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보도자료



 두 번째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안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을 위한 AI 딥보이스 탐지모델 개발’ 과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의 음성을 정교하게 모방한 딥보이스

가 보이스피싱이나 음성 사칭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음성과 AI 합성 음성을 판별할 수 있는 고성능 탐지모델을 개발한다.

 세 번째는 조달청의 ‘AI 기반 수요기관 자체입찰 모니터링 모델 개발’ 과제

다.

 입찰 공고문과 첨부서류를 AI가 분석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

반 소지가 있는지를 자동으로 판별하고, 그 판단 근거까지 제시하는 모델

을 개발한다.

 경진대회 참여는 민간 AI 경진대회 플랫폼인 데이콘(www.dacon.io)을 통

해 진행되며 참가자는 8월 26일(수)부터 9월 29일(화)까지 과제별로 개발

한 AI 모델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10월 16일(금) 발표할 예정이며, 3개 경진대회를 통해 총 21

개 팀을 선정해 총 1억 2,600만 원의 상금과 대상 수상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이 실제 행정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과수, 조달청 등 수요기관과 함께 추가 검증과 

모델 고도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는 단순히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만드는 보조

수단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며, “민간의 AI 역량을 행정현장

과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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